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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가공노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성찰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이후 가공노) 3대 가공노 사무총장(이재현) 임기 말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한다. 아울러 가공노는 앞으로 옳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좋은 정책과 이익되는 방향으로 조합 문화를 만드는 

것에 모든 역량을 쏟고자 입장을 낸다. 

지난 해 24년 12월 3대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11월 말 12월 

초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3대 위원장은 12월 탈퇴자들을 모아 연말

에 처리하기 위해 서류만 받아 둔 채로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3대 사무

총장은 12월 말 즈음에 탈퇴서를 회수했고 동시에 3대 위원장으로부터 

점심 한 끼 산다는 명목으로 반납했던 법인 카드도 받아 갔다. 몇 일 뒤 

24년 12월 30일 가평읍 일원 모 식당에서 8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

였고, 24년 12월 31일 농업정책과 전체 식사비용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25년 1월에 3대 가공노 사무총장은 다시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4대 가공노는 이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성찰하고 자정해야 한다.

 첫 번째, 조합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전체를 

두루 살펴야 하는 가공노가 어떠한 명분도 없이 특정 부서에 연말회식을 

지원하는 것이 조합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 부서 식사 지원이 양심적인가? 농업 직렬이자 농업정책과에 적을 

두고 있는 사무총장이 소속 부서 전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인지 고찰할 부분이다.

 세 번째, 사회적 통념에 해당하는 행위인가? 사무총장 임기 말 1일 전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월 사용 한도를 넘길 

정도로 큰 비용의 업추비 사용이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4대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출범 후 14명의 운영위원들과 치열한 논의 

끝에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명문화된 입장문을 통해 행위자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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